
                                                                   

보도자료  배포일자: 22.11.24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10년 운영권 확보한 에스에스차저 

 내년 상반기까지 휴게소·도심 ‘집중형 초급속 충전소’ 150곳 추가 운영한다! 

▶ 동시 충전 6대 이상 가능한 집중형 충전소 모델,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보급 나서 

▶ 초급속 충전소에 예약 충전 서비스 접목해 장거리 주행 운전자를 위한 충전 편의 서비스 극대화 

▶ ‘에스에스차저’ 독립 법인 설립 후 내년부터 SK네트웍스와 함께 전국망 서비스 보급 예정 

 

<2022-11-24>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에스에스차저㈜(대표이사 이재현)는 내년 상반

기까지 집중형 초급속 충전소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100곳, 도심에 50곳을 추가 구축 및 

운영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에스에스차저는 교통솔루션 전문기업인 에스트래픽의 전기차 충전사업부가 지난 11월 8

일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자회사로, 급속 충전서비스 부문에서 민간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에스에스차저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으로서 전문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보

급률이 높은 인구 30만 이상 기초 지자체와 손잡고 동시에 6대 이상 충전 가능한 집중

형 초급속 충전소를 전국 5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주로 접근성이 좋은 공용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을 활용해 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장, 운전자 편

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에스에스차저는 지난 10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충

전기 구축 민간 공모’에 참여해 주요 플랫폼사 및 대기업과 치열한 경쟁 끝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전국 휴게소 60여 곳의 초급속 충전소 구축∙운영권을 10년간 확보하기

도 했다. 심사과정에서 에스트래픽의 검증된 충전 관제 솔루션, 서비스 운영 역량 그리고 

자금 투자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 휴게소 60여곳에 더해 고속도·지방도 휴게소 

40여곳에 추가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도심형 충전소 50곳까지 합쳐, 전국 150곳의 집중

형 초급속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목표로 지역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충전소 모델을 지

속 개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의 첫번째 사례가 ‘서리풀* EV 급속충전스테이션(이하 서리풀 충전소)’이다. 지난 

17일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 사업을 통해 서울 서초구청과 협력,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인근에 200kW급 초급속 충전기 6대가 설치된 집중형 충전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리풀 

충전소는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장거리 주행하는 전기차 이용자

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리풀은 서초동의 옛 이름) 



                                                                   

 

또한 탄소제로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친환경적(ESG형)인 충전 솔루션을 적용했다. 

충전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이용자가 선택해 둔 인증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 이

용이 가능해 충전카드 발급으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 

 

아울러 서리풀 충전소에서는 ‘오토 차징 서비스(Auto Charging Service)’가 1년여간의 시

범서비스를 마치고 상용 서비스로 제공된다. ‘오토 차징 서비스’는 전기차와 충전기 사이

의 통신을 통해 수집되는 차량 고유번호를 이용자 인증 수단으로 활용한다. 서비스 이용

에 동의하면 이후부터는 별도의 인증 없이 충전 플러그만 꽂으면 자동으로 충전 및 결제

까지 진행된다. 더불어 카드나 비밀번호 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충전 대기시간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예약 충전 서비스’와 함께 전기차 이용자가 가장 문

제점으로 꼽는 충전면 불법·장기점유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개별 충전기에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 불법∙장기 점유차량을 모니터링하여 지자체에 제공한다.   

 

한편 지난 8월 SK네트웍스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에스에스차저를 인수키로 하고 연내 

지분 50.1%를 확보,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차 충전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이에 따른 절차로 지난 10월초 에스트래픽 전기차 충전사업부 물적분할 관련 안건이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얻었고, 11월에 에스에스차저가 신규 법인으로 설립이 완료됐다. 향

후 SK네트웍스는 단순 전기차 충전뿐 아니라 전기차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에 밀착된 토

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에스차저 문광열 상무는 “에스에스차저만의 차별화된 충전 편의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충전소 구축 의뢰가 늘어났고, 지자체 30여 곳과 서리

풀형 충전소 모델 구축 협의가 진행중이다”라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게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급속 충전기 중심의 인프라 증설 및 기술 개발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끝- 


